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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을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로 떠받

들게 된 과학의 대표적 분야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물

리학은 고등학생들이 가장 기피하는 과목이 된 모양이다. 그‘물

리’란말을처음쓴사람으로는중국명나라때의학자방이지(j 㤎

㶈 1611~71)를 꼽을 수가 있다. 그의 대표작‘물리소지(⮸⦶ン㶛)’

가‘물리’란표현을제목속에담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엄밀하

게 말하면 이 책 제목에 나오는‘물리’란 말은 지금의 물리학과는

거리가 있다. 한자로는 같지만 방이지의‘물리’란 사물의 이치를

말하는유학자의일반적표현이어서현대과학의물리와는크게다

른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학의‘물리’를 처

음만든곳은명치유신직후의일본이라고하는편이옳다. 여하간

그의‘물리’가 지금의 물리학은 아니라고 하더라도‘물리소지’를

쓴방이지는당대의대표적학자로역사에이름을남겼다. 

방이지의 전문 분야는 자연철학, 말하자면 지금의 과학이라 할

수있다. 중국땅에서명나라가망하고청나라가중원을차지한것

을1644년으로꼽는데, 방이지는바로그명∙청교체기를살다간

인물이다. 명나라 말기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었고, 수많은 농민들

이반란군에가담하여여러곳에서반란군부대가생겨났다. 그가

운데역졸출신으로대표적인반란군대를이끌게된이자성은수많

은경쟁자들을물리치고북경에진입하여명나라의마지막황제가

목매어 자살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오삼계의

인도로북경을함락시킨청나라군대에나라를내어주게된다.  

전통과학∙학문에 대한 당대의 지식 총정리

방이지는 안휘성 동성현 사람이다. 왕조가 명에서 청으로 바뀌

는 혼란기에 학문을 하던 과학자이며, 정치가, 사상가라 할 수 있

다. 그는 자를 밀지(⯙㴝), 호는 녹기(�起)를 썼다. 1640년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원의 검토 벼슬을 잠깐 했지만, 나라가 이자성의 손

아귀에떨어지자남쪽으로망명했다. 명나라황족이남방에서명나

라를계승한다며남명을세우자, 방이지는학자로서경연관자리를

맡았다. 임금에게 강의를 하는 자리였다. 1649년에는 남명 정부에

서 예부상서 및 동각 대학사 자리를 주었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은

일도 있다. 그는 이미 명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다른 선비

들과더불어복사운동에가담한일도있는정치활동가였다. 막상

명나라가남쪽에서마저멸망하자머리를깎고입산해버렸다. 중이

된그는이름을대지, 자를무가, 호를홍지, 부설산우자, 우자대사

등으로불렀다. 또사람들은그를약지화상이라불렀다고도한다.   

그의 대표작인‘물리소지’는 천문∙역학∙산학∙지리∙역사∙

물리∙생물∙의약∙문학∙음운 등 전통 과학과 학문의 모든 분야

에대한당대의지식을정리해나열하고있다. 이책의분류를보면

다음과같다. 권1은하늘에관한내용(㼒⦒), 권2는비와바람, 구름

과 천둥번개 등(䊶⤊㜛㏻⦒),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㶀⦒), 여

러가지예측등(㭣䖮⦒)을설명한글들을모아놓았다. 권3은인체

(㤻㊯⦒), 권4~5는 의약(㤌㏯⦒)다. 권6은 음식과 의복(㢒㊙⦒, 㢩

ⵡ⦒), 권7은광물(金〶⦒), 권8은기용(器㛴⦒)으로구성되었다. 권

9는 풀과 나무, 즉 식물(㿆⬚⦒)을 다루며, 권10에는 새와 짐승(㱊

ㆬ⦒)에 관한 것으로 시작되어 권11로 이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권12는 신기하고 특이한 현상(鬼㊦ⱼㇸ⦒, 㤠⻆⦒)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흔히방이지의사상은유물론적이라는 지적이있다. ‘물리소지’

의 머리말에서 그는 세상 모든 것은‘일’(⻆)이라며, 그것은 또한

‘물’(⮸)이라규정하고있다. 사람의마음도‘물’이고, 인간의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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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이자 정치가, 사상가였던‘방이지’
(j 㤎㶈 16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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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ぷ⫴) 역시‘물’이고, 따라서 우주만상이 다 하나의‘물’이라고까

지 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물’이란 말을 포괄적인 뜻으로 쓴다

면그가말하는‘물’은유교, 특히신유학의전통에서그리멀리떨

어진것도아닌것이라할수있다.  

주희(주자)의주장처럼하나하나를연구하면언젠가활연관통한

다는생각과는달리, 방이지는질측과통기를말하고있다. 질측이

란단지관찰, 측량, 실험만이아니며, 현상의기술에머물것이아

니라‘그러한 까닭’을 캐는 회의주의적 정신으로 관통하고 있다.

‘물리소지’의내용은대개가천문, 의약, 초목등에관한개별적존

재와 현상에 대한 상세한 관찰, 실험, 또는 옛 기록 인용 등이다.

하지만 그는 앞 선 사람들의 의견이나 서양인들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소개하는것이아니라많은경우이의를제기한다. 이와같은

그의회의적인태도때문에방이지는청나라때의고증학의선구자

로 떠받들어진다. “만력 연간에 서양 학자의 들어옴을 보니, 질측

은상세하지만통기는부족하다”고그는‘물리소지’의서문에서밝

히고있다.   

20여년에 걸쳐‘물리소지’12권 저술

방이지는 상당한 학자 집안 출신이다. 증조부 방학점, 할아버지

방대진, 아버지방공소가모두책을남겼을정도이고, 그는아버지

의 책 가운데‘잠초(㧾㿆)’를 여러 차례 인용하고 있다. 아버지 방

공소는 첫부인 오영의와 사이에서 2남1녀를 두었는데, 방이지가

장남이다. 또 방이지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방중덕, 방중통,

방중리역시모두학자였다. 방이지는12세때어머니를잃은후고

모 방유의의 도움으로 길러졌다고 하는데, 자신의 어머니와 고모

모두시를쓰고서화에능한재주를가진여성들이었다.  

방이지는 9세 때 이미 시를 짓고, 12세에는 6경을 외웠으며, 소

년 시절에 이미 음악, 서화, 병법에도 통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한

다. 20세 때 그는 향시를 보러 남경에 갔으나 섬서에서 일어난 농

민전쟁이심해시험을제대로보지못했다. 그대신그는많은선비

들과사귈수있었다. 청년방이지는여기에서정치적의식화가되

어일생동안명나라를지키겠다는뜻을갖게된듯하다. 여하간그

는29세때인1639년안경의향시에합격했으나, 이듬해전시를기

다리는 동안 아버지가 죽을죄를 지어 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는시험에합격하여진사가되었고, 그

의 정성어린 구명 활동으로 아버지는 석방되었다. 그가 그의 대표

작‘물리소지’를쓰기시작한것은이때부터였다.  

하지만바로명나라가망하고청나라가북경을차지하면서방이

지는한때투옥되었으나, 탈출에성공, 고향으로돌아갔다. 잠시남

쪽의 망명 정부에서 관직을 얻었으나, 곧 청병이 들어오자 죽기를

각오했지만 오히려 석방되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깎고 이름을

오수재(㖣ㆱ㪌)로 바꾸고 방랑하기 시작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

온 그는‘물리소지’, ‘의학회통’등을 완성했다. ‘물리소지’첫 간

행은1664년인데, 집필을마치는데약20년이걸린것이다.  

그는남경등의여러사찰에서승려로있었는데, 1655년그의아

버지가죽자3년간시묘를하기도했다. 이기간에그는아버지저

서‘주역시론’에 자신의 주역에 관한 책 8권을 붙여‘주역시론합

편’23권을완성한다. 그후여러절을돌아다녔고, 길안의청원산

에 있는 정거사의 주지를 한 적도 있다. 1671년 60세의 방이지는

체포되어호송되던중에만안의황공탄근처에서병을얻어사망했

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가 무슨 일로 체포되었는지는 밝혀져

있지않다.  

주역∙서양과학에도 큰 관심 가져

아버지의 저서를 합쳐 주역 연구를 책으로 남긴 것에서도 알 수

있는것처럼방이지는주역에깊은관심을보였고, 상수역(⾞ㆤ㒬)

에 절대적 믿음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서양 과학에 대해서도

큰관심을나타내고있다. 실제로그는아담샬도만났고, 트리고의

책을읽고그가쓴중국어음운을로마자의자음과모음을써서설

명하는대목에동조하기도했다. ‘물리소지’에는알레니의‘직방외

기’와아담샬의‘주제군징’이등장하지만, 그밖에도알레니의다

른 책‘원서기기도설’, 마테오 리치의‘사행론약’등은 읽었을 것

이분명하다. 실제로그는‘물리소지’에서서양의천문학, 의학, 지

리학, 기계기술등을소개하고있다. ‘물리소지’내용을분석한중

국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책에는 약 5% 정도 내용이 당시 중

국에 들어와 활약하던 서양 선교사들의 저술에서 따온 것이라 한

다. 그정도면상당히많은서양과학기술의영향을받고있었다고

도할수있다.  

일본의 과학사학자 사카데 요시노부의 연구에도 보이듯 방이지

의 영향이 일본에서는 상당한 듯하다. 하지만‘물리소지’가 우리

나라에서인쇄되어나온일은없는듯하다. 지금규장각에도1664

년판‘물리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에도 이를 읽고 영

향을받은사람도분명있었을것이다. 아직연구가되어있지않을

뿐이다.




